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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연애와 결혼을 소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

중문화예술인의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거쳐 일반인 출연자의 감정 교류를 담아내는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Jeong, 2024), 이는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른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20대 응답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렘과 기쁨, 아픔과 슬픔 등의 연애와 결혼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Ban, 2024). 이처럼 시대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연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

애에 몰입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형태는(Yang et al., 2020),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하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애하고 싶어 하며, 타인과의 친밀성

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 확장을 경험한다(Lee, 2020). 연애란 성적인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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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university students perceive dating and marriage through metaphorical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metaphor analysis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comprised 261 university students 

located across the country. They were asked, ‘Dating is ___________ because it is ___________.’, ‘A marriage 

is ___________ because it is ___________.’ Resultantly, the data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 to time 

as the beginning, process, and result of dating and marriage,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ime, 

two perspectives on dating and marriage were categorized: the egocentric perspective and a relation-centered 

perspective. Addition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ategories. In the dating metaphors, 

208 positive expressions (73.9%) were common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t the others. While positive 

expression (33.5%), neutral expression (42.8%), and negative expression (23.7%) were common in the marriage 

metaphors. However, the ratio between egocentric and relation-centered perspectives is different for each area 

because the meaning of dating and marria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another person changes 

over time. This explo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on dating and marriage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institutions and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positive perceptions of dating an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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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것으로(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4), 서로 만남을 통해 행복감을 느

끼고 헤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애는 사회적

인 맥락에 따라 소통하는 방법과 실천 방법이 달라지며, 해석 방

법이 변화한다(Kang, 2023). 사회적인 맥락에서 연애는 성장 과

정의 발달 과정 중 하나이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

감을 제공받는다(Choi et al., 2023). 그중 청년기는 인간의 발달

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Erikson 

은 청년기의 발달과제로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관

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달과제가 형성되지 못하면 고

립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Erikson, 1968). 특히 우리나라

에서 대학생은 청년기를 대표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겪는 모

든 과정은 자기 결정과 책임감을 통해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Lee, 2020). 대학생의 연애는 일련의 시

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통해 타인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능동적 성장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성

장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은 중·고교 시절의 학교생활의 규칙

에서 벗어나게 되고 입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타인에 대해 초점

이 맞춰지는 시기이며(Sullivan, 1953), 초기 연애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기이다(Lee & Lok, 2012).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연애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으로 성장해 나가며(Lee, 2020), 연인과의 친밀감을 

통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Oh & Park, 2016). 대학

생은 연애를 통해 이전에 몰랐던 자기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 대

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후 배우

자와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 Park, 

2020). 대학생들은 연애의 과정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심리

적, 물리적인 독립을 배우고 이를 발전시켜 결혼하게 되며(Kim, 

2007), 연애의 최종목표가 결혼은 아닐 수 있으나, 여전히 연애

의 성공과 완성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Yang et al., 

2020).

결혼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연애와 유사하지만, 혼

인이라는 제도와 함께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차

이가 있다(Seong, 2024). 대학생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

는 시기로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욕구와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

다(Kim & Lee, 2019; Jo & An, 2017). 그리고 일부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성 교제를 통해 결혼

을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Park, 

2016). 또한, 많은 대학생은 결혼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심리적으

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다(Kang, 2021). 그러나 반대로 일부 대학생들은 결

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결혼은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Han, 2015).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나(Kim & Seo, 2012), 경제적인 이

유(Kim et al., 2020), 자기 계발 욕구나 자아 성취(Na & Kim, 

2012), 미래에 대한 불안감(Jang & Lee, 2023)으로 결혼을 선

택하지 못한다고 예상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

이 없는 경우가 22.8%로 조사되었고,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사유

로는 남성은 결혼 비용과 신혼집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여성

은 결혼에 대한 역할 부담을 꼽았다(Briefing on Korean Policy, 

2024). 이렇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미래

에 대한 불안감, 결혼에 대한 역할 부담, 자기 계발의 욕구와 자

아 성취 등의 이유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가족의 기능 변화 등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갈등이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시각으로 결혼을 바라보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동기를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Markus & Kitayama, 1991), 연애와 결혼

에 대해 동기를 갖는 것 역시 평소에 자신이 규정하고 해석하는 인

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상

호의존성이나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우리의 문화에서(Hyun, 

2004), 대학생들이 연애를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볼 것

인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연애와 결혼

의 시작과 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란 자기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현

실보다는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4), 연애와 결혼을 생각할 

때 외부 상황이나 관계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내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을 의미한다(Hong, 2015). 그리고 관계중심적이란 관계라는 의미

로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현상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말하며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4), 서로 의

존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유교적 사

고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유

지하는 것이 규범적인 태도라고 판단되고(Chang et al., 2015), 

그 안에서 결혼의 형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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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제도화된 가족이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만

들어진 단위가 자기 삶 전체에 중심성을 갖게 된다(Chin et al., 

2019).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성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Park, 2010), 연애와 

결혼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

는지 고민하고 구상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기중심적인 가치

관이나 관계적인 행동과 방향성이 제시되고, 가치관에 따라 개

인이나 집단의 방향에 대한 규범을 적용한다(Lim et al., 2002). 

대학생의 경우 가족의 개념이나 중요성이 정립하는 시기(Park, 

2010)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연애와 결혼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할 것이다. 

연애와 결혼은 개인의 의사결정이지만 우리나라 출산의 대

부분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 연애와 결혼은 출산율과 상관관계

가 높다. 출산율은 인구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2023년 통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출산율 감소 현상이 지

속된다면 2060년에 65세의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52.1% 수준까

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되고 있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021). 고령화와 인구 감

소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Chin,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

이 높은 결혼과 연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과 출생 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의 연구는 제한

적이다(Cho & Byoun, 2020). 대학생의 연애와 사랑에 관한 질

적연구(Oh & Park, 2016; Choi & Jun, 2020), 양적 연구(Na & 

Chen, 2022; Oh, 2019)와 함께, 결혼에 대한 질적연구(Kim & 

Chung, 2011), 양적연구(Ko & Jeon, 2015; Park & Je, 2019)

가 있으나 유형분석이나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

다. 즉, 대학생들의 연애는 단편적인 경험이 아닌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Lee, 2020), 결혼하기 위해서는 기

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애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애와 결혼

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연애

와 결혼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것이다(Cho & Byoun, 

2020). 따라서 은유적 표현을 통해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생각에 대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은유분석방법

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성

이 있다.

또한, 결혼을 원하지 않고 연애만 원하기도 하고, 결혼을 원하

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결혼을 미루는 등 

삶의 경로가 다양하게 변화한 만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Cho & Byoun, 

2020). 연애와 결혼을 분리하지 않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고 

과정마다 어떠한 인식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작, 과정, 결과라는 

세부적인 시간 분석을 통해서 각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인식

은 확대 해주고,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기 때

문에 연애와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범위가 함께 고려되고

(Kim, 2024), 정형화되었던 개념과 형태가 유연화 되어야 하므로 

사회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애와 

결혼의 방향성과 더 나아가 결혼에서 이어지는 출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효과적으로 대학생들의 내재화되었던 연애와 결혼이라는 경험

과 지식을 언어화했던 방법인 은유분석방법(Lakoff & Johnson, 

2003)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 결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

해 연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도권 안과 밖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이 될 방법을 모색해 보면서 저출산 시대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

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1.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한 은유 유형과 빈도는 어떠

한가?

 1-2.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1.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은유 유형과 빈도는 어떠

한가?

 2-2.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참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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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20대 인간의 성장 과

정을 대부분 경험하였고(Kim, 2014), 한국에서 대학 진학은 이

성과의 만남이 허용되는 상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

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현실적으로 국내 모든 대

학생을 조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

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을 조사하여 총 69개 대학에서 대학생 316명을 의도적으

로 표집하였다. 오프라인으로 회수된 114부와 온라인으로 회수된 

202부 설문지 중 기혼자, 30대 이상의 응답, 불성실한 응답, 은유

적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은유분석이 어려운 55부(17.4%)를 제

외하고 261부(82.6%)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연애, 결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

해 은유분석을 활용하였다. 은유분석은 은유적인 표현을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빈도를 분석하는 정량적 분석과 은유적 표현의 맥

락을 파악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인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연구에 효과적이다(Kang, 2015). 은유분석에서 사용

되는 은유는 사람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

여하는 지각의 틀로 이해되며(Bowman, 1997), 복잡하거나 추상

적인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은유를 사용하기도 한다(Yob, 2003). 대학생들은 연애와 결

혼에 대해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지만 자신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현상을 떠올렸을 때 언어로 표현하기에 추상적이거나 난해

하므로 연애와 결혼 인식을 무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틀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 생각, 

행동 등을 은유로 표현하면서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닌 내

면화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연구참여자가 가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은유적으

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문항과 ‘연애는 

______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______ (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______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______  (이)기 때

문이다.’ 문항으로 은유 표현에 관해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인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Lee, 2015).

3. 연구절차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17일 동안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대학 도서관, 대학 학

생회관, 대학 학생 식당, 교정, 대학 주변 문화시설 등에서 연구

의 목적과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컴퓨

터와 모바일에서 응답이 모두 가능한 Google 설문조사 프로그램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61)

성별 N % 성별 N %

남 90 34.5 여 171 65.5

전체 261 100.0

연령 N % 연령 N %

20세~24세 204 78.2 25세~29세 57 21.8

전체 261 100.0

소재지 N % 소재지 N %

서울특별시 174 66.7 울산광역시 1 0.4

경기도 13 5.0 충청북도 5 1.9

인천광역시 13 5.0 충청남도 4 1.5

세종특별자치시 1 0.4 전라특별자치도 4 1.5

강원특별자치도 21 8.0 전라남도 - -

부산광역시 3 1.1 경상북도 - -

대전광역시 4 1.5 경상남도 3 1.2

대구광역시 1 0.4 제주특별자치도 1 0.4

광주광역시 1 0.4 미응답 12 4.6

전체 2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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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익

명성 보장에 대한 안내와 일반적인 배경으로 이름, 나이, 학교, 

성별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했다. 은유분석이 생소한 연구참여자

들을 위해 은유에 대한 의미 ‘은유란,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인 의

미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은유적 표현 방법으로 ‘A

는 B이다’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를 제공했다. 또한, 설문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예시(대학은 놀이터이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

나고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놀이터처럼 자유롭고 적극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를 포함하여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도왔다. 

4. 자료분석 

대학생의 연애와 결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은유분석 설문

지를 활용하였으며, 은유적 표현과 이유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

다. 자료분석은 선행연구(Saban, 2010; Saban et al., 2007)의 

연구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첫째, 데이터 수집 단계

전국에 소재한 총 69개 대학에서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온라인 202부

(100%), 오프라인 114부(100%)가 회수되었다. 

둘째, 코딩 및 제거 단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316부 자료를 개방 코딩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명, 나이, 학교, 성별, 결혼 여부를 

입력하고 연애와 결혼의 은유적 표현과 이유를 오름차순으로 목

록화하였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결혼에 대해 자기 경험으로 표현

할 가능성이 있는 기혼자의 응답(17명), 30대 이상의 대학생 응답

(3명), 은유 표현을 기록하지 않은 응답(1명), 은유적 표현이 명확

하지 않아서 은유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응답(34명)을 포함한 

총 55명의 자료를 아동학과 박사 2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의 협

의를 통해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연애는 LOVE이다. 왜냐하면 

영어로 LOVE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응답은 은유 표현이라고 보

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거하였으며, 은유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설

문지만을 선별하였다.

셋째, 분류 및 범주화 단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은유와 이유가 명확한 26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연구자들이 여러 번 정독하면서 

유사점을 찾아 코드를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시간

의 변화, 개인적인 것, 주고받는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사

적인 것, 공적인 것, 진정성 있는 것, 성찰적인 것 등 여러 차례 유

사점을 찾아 범주를 묶어보고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

정에서 반복적이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 변화에 대한 코드를 

세분화하여 최종적으로 ‘시작’, ‘과정’, ‘결과’로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그 안에서 자신을 중심적으로 표현한 코드와 상대방과 자신

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한 코드가 반복적으로 묶인 ‘자기중심적’

과 ‘관계중심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같은 은유 표현이라도 이

유가 다른 경우 이유를 중심으로 코드를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모험: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

기 때문이다’, ‘모험: 경험과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

에서 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결혼의 시작’, ‘결혼의 결

과’ 각각 범주화하였다. 은유 표현과 이유가 각 영역과 범주에 코

딩되었는지 아동학과 박사 2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의 협의를 통

해 주관적 해석의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신뢰도 평정 단계

은유분석의 범주화 과정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

과 박사 2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

종적으로 연애와 결혼에서 각 3개의 영역과 6개의 범주로 분류

되었다. 은유적 표현은 한 범주에만 배정하였고, 은유적 표현

이 범주에 합당하게 배정되었는지 연구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

정하였다. 연구자의 상호신뢰성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Miles와 

Huberman (1994)공식(신뢰성=동의 수/(총동의 수+불일치 수))

으로 계산하여 연애의 상호신뢰도(261/(261+5)=1.02), 결혼의 

상호신뢰도(261/(261+10)=1.04)를 확보하였다. 평정이 불일치

한 은유분석 자료는 연구자가 함께 재검토하여 일치시켰다.

데이터 수집 단계

↓

코딩 및 제거 단계

↓

분류 및 범주화 단계

↓

신뢰도 평정 단계

↓

양적 분석 단계

Figure 1. Procedure for analyzing collected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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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양적 분석 단계

SPSS 22.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은유표현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

경 등을 기술 분석하였다. 또한,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은유분석 

데이터의 빈도와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

1.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한 은유적 표현 유형별 빈도

은유적 표현을 통해 대학생들의 연애 인식을 알아본 결과 최

종적으로 연애 시작, 연애 과정, 연애 결과로 시간에 따라 영역이 

분류되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연애

를 바라보는 시선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연애를 바라

보는 시선으로 범주가 분류되었다. 각 범주에 따른 유형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한 인식

1) 연애 시작

(1)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시작

대학생들은 ‘선택’, ‘쇼핑’, ‘용기’ 등의 은유를 통해 연애에 대

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 연애의 시작이라고 범주하

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은 은유적 표현을 통해 연애를 선택하

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인식하였고, 연애의 선택도 용기가 있

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는 외부의 상황

에 간섭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진

정성 있는 행위였으며(Kim & Oh, 2017), 행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자기중심적 연애의 시작에 대해 일부는 고장 

난 자동차나 수학 문제처럼 위험하고 어렵다고 표현도 했지만, 

85.2%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인식했다. 이 중 부정적인 인

식인 4개(14.8%) 모두 여학생의 응답으로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시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긍정적으로 자기 삶에 깜짝 선물처럼 찾아와 아무런 대

가 없이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연애의 시작을 통해 자기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새우깡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연애는 대학생들의 삶

을 행복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라고 인식했다. 대학생들은 정서

적 교감을 시작하는 연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Kim & 

Park, 2020), 연애의 시작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고 이러한 선택

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인식

하였다. 자기중심적 연애의 시작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Table 2. The Number of Categorized Metaphors of Dating (N=261)

영역 범주 은유 표현 N (%)

연애 시작
자기 중심적

고장 난 자동차, 기간제, 깜짝 선물, 만족, 물음표, 미술관, 번개, 복불복, 새로운 시작, 새우깡, 선택, 소망, 

쇼핑, 수학, 시험지, 식물, 식사, 신기루, 알 수 없음, 어려움, 영양제, 용기, 운, 운명, 움직임, 좋은 것, 한약
27 (10.3)

32 (12.2)

관계 중심적 불가항력의 재해, 삶, 새로운 시작, 약속, 전쟁 5 (1.9)

연애 과정

자기 중심적

감정의 극치, 강아지, 경험, 고구마, 고생, 그림자(2), 나눔(2), 나무(2), 노예, 놀이공원, 놀이터, 눈빛, 두근두

근(2), 디저트, 딱풀, 롤러코스터(2), 마음, 매너와 배려, 무조건, 물들어짐, 믿음, 벽난로, 변함없음, 보고 싶

은 것, 봉사, 불, 불장난, 사탕(2), 샘물, 센터, 솔로, 시간과 정성, 에어팟, 오래 참기, 자발적인 배려, 지속, 집

들이, 집중, 책임, 킨더조이 초콜릿, 탄산음료, 포용의 힘, 행복, 향수, 헌신, 호르몬, 확신, 희로애락, 희생(7)

61 (23.4)

116 (44.5)

관계 중심적

가치관의 통합, 겨울의 눈, 공유, 교감, 교류의 장, 기다림의 연속, 기브앤테이크, 나눔(3), 낙엽수, 떠오름, 

만남, 무한루프, 물결, 물통, 믿음(3), 배려(3), 변하지 않는 것, 불, 빛, 선물, 술래잡기, 스파링, 시소, 신뢰(3), 

실타래, 씨앗, 아끼는 마음, 아름다움, 언어(2), 연결, 음악, 이해와 수용의 예술, 자갈길, 자기희생, 젓가락, 

존중, 주고받기, 줄다리기, 즐거움, 타이밍, 타협, 하늘 바라보기, 학교, 함께 달리기, 향기, 희로애락

55 (21.1)

연애 결과

자기 중심적

감동적, 강렬한 자극, 거짓된 감정, 게임, 공기(2), 그리움, 꽃(3), 꿈, 끝없는 여정, 날개, 낭만, 냉장고, 놀라

움, 놀이공원, 눈빛, 다이어리, 달, 달리기, 도파민, 도화지, 딸기, 마법(2), 머랭, 물, 미련, 미로, 박카스, 발효, 

배터리, 베스트프렌드, 불확실한 것, 비타민(3), 삶의 동기, 삶의 활력소, 선물, 선생님, 성냥, 소망, 소설, 소

중함, 솜사탕, 쉼터, 아세트아미노펜, 안갯길, 안식처, 업데이트, 연습, 영양, 영역확장, 영혼, 완벽한 단어, 웃

음, 원동력(4), 위험한 것, 유통기한, 음식, 이해관계, 인생(2), 자유, 자해(2), 장난감, 지갑, 진심(2), 초콜릿

(3), 촛불, 추억, 축복, 콜라, 콩깍지, 태양, 토양, 파도, 풍경, 한순간 행복(2), 허상, 현대의 종교, 휴대폰, 힘, 

힘든 것

95 (36.4)

113 (43.3)

관계 중심적
감동의 연속, 꽃, 눈물, 마음의 노래, 무한한 포용, 방패, 별, 불, 선물, 선물하는 시간, 안경, 여정, 여행(2), 응

원, 책, 탄생, 함께 걷는 걸음
1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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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택: 무엇을 누구를 사랑할지는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쇼핑: 잘 고를 때도 못 고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고장이 난 자동차: 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작

대학생들은 ‘삶’, ‘약속’,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의 은유를 통

해 연애에 대한 인식을 표현해서 이를 관계중심적 연애의 시작이

라고 범주하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

였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연애는 약

속의 시작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처럼 개

인이 혼자서 원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

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애할 때 자신의 선택,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고 상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애를 시작하기 

때문에(Seong, 2024),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연

애 시작에서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어떤 방법으로 연애할 

것인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고 실존적인 의미가 있

다(Bak & Kim, 2019). 그러나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작은 5개

(1.9%)의 은유표현만 분류되었고, 모두 남학생의 응답이었다. 관

계중심적 연애의 시작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삶: 함께하는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다. 

•약속: 깨지기도 하고 영원히 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개인이 혼자서 원인을 찾기도 힘들기 때

문이다. 

2) 연애 과정

(1)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과정

대학생들은 ‘나눔’, ‘롤러코스터’, ‘희생’ 등의 은유를 통해 연애

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과정이라고 

범주하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은 연애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나눠 

주어도 아깝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마

음의 준비를 했다고 인식했다. 또한, 연애를 통해 가슴의 두근거

림을 느끼고, 탄산음료처럼 탁 쏘는 청량감과 사탕처럼 달콤함, 

벽난로처럼 따뜻함을 느끼는 등 우리 주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물건을 은유로 표현하면서 연애는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주

변에 있다는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

들에게 연애의 최대 장점은 행복이며, 자기 삶에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Oh & Park, 2016), 연애를 통해 행복을 찾는 과정

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6

개(9.8%)의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났는데 ‘희생’이라는 은유가 반

복해서 표현되었고, 이 중 5개(8.2%)가 여학생의 응답으로 여학

생이 연애 과정에서 희생한다는 인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자

기중심적 연애의 과정으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눔: 사랑하면 어떤 것이든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다.

• 롤러코스터: 사랑의 정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희생: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과정

대학생들은 ‘스파링’, ‘시소’, ‘타협’ 등의 은유를 통해 연애에 대

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관계중심적인 연애 과정이라고 범주하

고 명명하였다. 스파링하는 것처럼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경험

하면서 연애를 유지 한다고 하였고, 시소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

치면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며 연애를 즐기

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한, 연애의 과정에서 타협을 통해 상대방

과 맞춰가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은 연애의 자연스

러운 과정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씨앗을 심어 사랑의 관계가 잘 싹트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술래잡

기처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애의 과정이

라고 표현했다. 연애의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이

어지기도 하고,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된다(Bak & Kim, 2019).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과

정은 52개(94.5%)의 긍정적 표현과 달린 부정적 인식은 표현되지 

않았다.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과정에서 여학생 40개(72.7%), 남

학생 15개(27.3%)로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관계중심적 연애의 

과정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스파링: 스파링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못 볼 꼴 보면서 싸

우고 화해 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기 때문이다.

• 시소: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엉덩방아를 찧을 걸 알면서도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 타협: 자신과 타인의 생각, 언행 등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 연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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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결과

대학생들은 ‘도화지’, ‘아세트아미노펜’, ‘냉장고’ 등의 은유를 

통해 연애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인 연애 결과

라고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연애를 다이어리로 표현하면서 다

이어리 속에 적힌 자신의 추억을 통해 연애를 이어 나가거나 새로

운 만남을 기대하였다. 또한, 무궁무진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도

화지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경험과 연습을 할 기회를 은유

적으로 표현했다. 연애를 지속하는 것은 공기처럼 일상적이며, 그 

안에서 비타민처럼 활력을 주기도 하고,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반대로 연애를 끝내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음식

과 같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처럼 시

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애의 감정이 식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연애의 끝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이별을 극복하기 위

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Yang 

& Kim, 2017), 대학생들은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식했으며, 헤어지는 결과가 실패가 아닌 좋은 경

험이라고 생각하며 연애의 맺음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자기중

심적인 연애의 결과에서 남학생이 30개(31.6%), 여학생이 65개

(68.4%) 응답하였고, 이 중 긍정적인 표현이 남학생 25개(32.5%) 

여학생 52개(67.5%)로 나타났다. 자기중심적 연애의 결과로 범주

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화지: 무궁무진하게 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세트아미노펜: 적당량 복용 시 진통제가 되어주지만, 과다 

복용 시 독이 되기 때문이다. 

•냉장고: 결국엔 식어 차갑게 되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결과

대학생들은 ‘무한포용’, ‘불’, ‘눈물’ 등의 은유를 통해 연애에 대

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관계중심적인 연애 결과라고 범주화하

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은 연애를 여행으로 표현하면서 여행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성장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이

겨낼 수 있는 무한포용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연애를 지속하면

서 각자가 가진 지식을 결합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

쳐 나갈 수 있는 책이라고 표현했다. 연애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자

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새롭

게 탄생시키는 태도와 함께 나의 세계에서 상대방의 세계까지 인

식을 확장 시켜주는 안경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대학생들은 연

애를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정

감을 교환하기도 하고, 배려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Oh & Park, 2016). 관계중심적인 연애 결과의 중립적 표현

과 부정적 표현이 각각 1개(5.6%)로 긍정적 표현에 비해 적게 나

타났다. 긍정적인 표현은 남학생이 6개(33.3%), 여학생이 10개

(55.6%)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관계중심적 연애의 결과로 범주

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한포용: 어떤 어려움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만들기 때

문이다.

• 불: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사랑이 강해지기도 하고, 훅 식어버

리기 때문이다. 

• 눈물: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거나 힘들 때 눈물이 나

기 때문이다.

3.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은유적 표현 유형별 빈도

은유적 표현을 통해 대학생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본 결과 최

종적으로 결혼 시작, 결혼 과정, 결혼 결과로 시간에 따라 영역을 

분류되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결혼

을 바라보는 시선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결혼을 바라

보는 시선으로 범주가 분류되었다. 각 범주에 따른 유형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1) 결혼 시작

(1)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시작

대학생들은 ‘행복’, ‘선택’, ‘빨래’ 등의 은유를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과정이라고 범주화하

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은 결혼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고 긍

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선택

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가능하면 미루고 싶

은 빨래로 표현하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으며, 인생

의 최대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가치 있

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

택이고 의무보다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더 크다고 인식되면

서(Lee & Kim, 2012), 결혼의 의사결정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인생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과업을 따라가는 것

이 아닌 자신만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면서(Park & Je, 

2019), 결혼을 자기 삶의 가치에 몇 번째 순위로 둘 것인지 고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긍정, 중립, 부정의 표현을 나누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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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6개(11.5%), 6개(11.5%), 4개(7.7%)로 비슷하게 나타났

고, 여학생 6개(11.5%), 17개(32.7%), 13개(25.0%)로 중립적이

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자기중심적 결혼의 시작으로 범주

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복: 결혼생활이 즐거울 것 같기 때문이다.

• 선택: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빨래: 가능하면 미루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시작

대학생들은 ‘새로운 챕터’, ‘사랑의 제도화’, ‘서약’ 등의 은유를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시

작이라고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생

의 한 챕터를 시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행과 같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결혼제도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제도이며, 사

회적 계약이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

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

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느낌(Kim & Seo, 2012), 자기 계발

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결혼보다 우선임(Na & Kim, 2012), 경

제적으로 부담이 됨(Kim et al., 2020) 등의 인식으로 결혼을 차

순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성립으로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결혼을 통해 나의 삶에 신경 쓸 일 많아진다

고 인식했으며, 인생의 종착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마지

막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결혼은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

정을 넘어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심사숙고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긍정, 중립, 부정의 표현을 나누어 보

면 남학생 9개(30.0%), 0개(0.0%), 1개(3.3%)로 긍정이 매우 높

게 나타났고, 여학생 8개(26.7%), 11개(36.7%), 1개(3.3%)로 긍

정적, 중립적인 인식이 많았다. 관계중심적 결혼의 시작으로 범주

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챕터: 챕터의 시작처럼 함께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 사랑의 제도화: 결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사랑의 결실로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 서약: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도 선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결혼 과정

(1)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과정

Table 3. The Number of Categorized Metaphors of Marriag (N=261)

영역 범주 은유 표현 N (%)

결혼 시작

자기 중심적

갈림길, 계륵, 고뇌, 도박, 또 다른 시작, 로망, 룰렛, 마라톤, 모르겠음(2), 모험, 무선 충전기, 물음표, 

미래 타임머신, 바다, 벽, 빨래, 상상, 선택(9), 성공, 스티커, 시작, 신뢰, 아직, 언덕, 옵션, 용기, 운명, 

웃음 코드, 인내(2), 인생(2), 인생 과업, 인터넷, 자격증, 장신구, 책임, 클라이밍, 필수, 하이힐, 해볼 만

한 것, 행복(2)

52 (19.9)

82 (31.4)

관계 중심적

가족의 성립, 계약, 계획, 동행, 둥지, 맹세, 물감, 미래 계획, 보이는 것, 사진, 새 출발, 새로운 챕터, 서

약(2), 선물, 성장, 시작(3), 신뢰, 어른이 되는 것, 우정, 인내, 인생의 2막, 인생의 또 다른 시작, 제도

화, 인생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출발선, 증표, 책임, 함께 함 

30 (11.5)

결혼 과정

자기 중심적 드라마, 양파, 음악, 이름, 자몽, 자석, 책임(2), 초콜릿 9 (3.5)

62 (23.8)
관계 중심적

2인 3각, KTX, 같이 걷기, 결합, 계약, 공생, 동반자, 

또 다른 모험, 레이스, 맞춰감, 믿음, 배드민턴, 블루스, 사랑 고백, 사랑의 약속, 상록수, 선물, 소중한 

순간, 시소(2), 시작, 신뢰, 약속(9), 양보, 음악회, 의리, 인정,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 조별 과제, 책, 책

임(3), 춤, 톱니바퀴, 팀 스포츠, 파트너십, 퍼즐, 하나가 되는 것, 하모니, 함께 함, 현실, 희생(3)

53 (20.3)

결혼 결과

자기 중심적

2호선, MSG, 감옥, 경매, 과자, 구속(2), 굳이, 꽃, 달리기, 독이 든 성배, 동맹, 동반자, 등산, 라디오 주

파수, 로또, 망고, 모험, 무덤, 미친 짓(3), 배려(2), 빛, 색칠, 서곡, 스피드, 실전, 안정, 애피타이저, 여

유, 옥쇄, 의자, 이벤트, 입대, 자유 박탈, 자책골, 장기기증, 장작, 족쇄, 지름길, 초콜릿, 축제, 카카오 

초콜릿, 패키지여행, 퍼즐, 평생 친구 만들기, 학교, 항구, 현실(7), 희망

58 (22.2)

117 (44.8)

관계 중심적

갈림길, 같은 곳 바라보기, 결실, 공동체, 노후, 동반자(2), 동행, 동화, 라떼, 무대, 무도회, 무서운 일, 

배려(2), 배려와 양보, 보증, 보호막, 부작용, 불필요한 행위, 비즈니스, 사랑의 결실, 사진첩, 서곡, 수평

계, 시너지, 실전, 안정(2), 약속(2), 양날의 검, 어우러지는 의식, 여정(2), 운명, 울타리, 의사결정, 이인

삼각 경기, 제도적 사랑, 조별과제, 중년 인생, 책임, 챕터, 축제(3), 퍼즐, 편안함, 포근함, 포기, 행복(4), 

헌신의 표현, 현실(2), 확성기

5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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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자석’, ‘자몽’, ‘양파’ 등의 은유를 통해 대학생의 결

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과정이라

고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대학생들에게 결혼은 자석처럼 자신

도 모르게 끌리고, 희로애락이 녹여있는 드라마와 같고, 그 안에

서 씁쓸함, 달콤함, 쌉싸름 등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했

다. 결혼의 과정에서는 양파를 벗겨보는 것처럼 자신이나 상대방

의 본모습이 하나씩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음악을 감상

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

혼의 과정 역시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혼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규정된 태도나 행동 양식 등을 따라가야 하지만

(Kim, 2018),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상황과 맥락의 과정을 겪어 나

간다고 해석된다. 또한 대학생들은 결혼의 현실이 양면적임을 인

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개의 은유 표현 중 8개(88.9%)는 여

학생이 응답하였고, 1개(11.1%)는 남학생이 응답하면서 자기중

심적으로 결혼의 과정을 생각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높았다. 자기

중심적 결혼의 과정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석: 나도 모르게 끌리기 때문이다. 

• 자몽: 씁쓸하면서도 달달하기 때문이다.

• 양파: 상대방의 본모습을 까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과정

대학생들은 ‘책’, ‘톱니바퀴’, ‘퍼즐’ 등의 은유를 통해 대학생 결

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과정이라

고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결혼은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쓰는 책

과 같고 인생을 건 약속으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런 과정에서 퍼즐처럼 나

를 계속 맞춰가야 하고 나의 일부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

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점

차 바뀌고 있지만(Kim, 2021),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여전

히 가족 중심의 체계로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

한, 결혼을 유지하면서 자기 생각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

이 해야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학생은 15개

(28.3%)의 응답 중 중립적인 표현이 9개(17.0%)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여학생도 38개(71.7%)의 응답 중 중립적인 표현이 26개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중심적 결혼의 과정으로 범

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책: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쓰기 때문이다. 

• 톱니바퀴: 두 개의 톱니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

럼, 두 사람이 잘 맞아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퍼즐: 누군가에게 나를 계속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3) 결혼 결과

(1)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결과

대학생들은 ‘망고’, ‘카카오 초콜릿’, ‘현실’ 등의 은유를 통해 대

학생 결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결

과라고 명명하였다. 결혼은 망고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달콤해지

고, 등산처럼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정상에 오른 후 희열을 느

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결혼은 자신을 구속하

는 것으로 해도 후회되고 하지 않아도 후회되는 것이라고 표현하

면서, 결혼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

하고 있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제도의 틀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Oh, 2022), 여

러 요인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통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긍정, 중립, 부정의 표현을 나누어 보면 남학생 9개

(15.5%), 7개(12.1%), 9개(15.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여

학생 8개(13.8%), 9개(15.5%), 16개(27.6%)로 부정적 인식이 다

소 많았다. 자기중심적 결혼의 결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망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달콤해지기 때문이다.

• 카카오 초콜릿: 달콤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때문이다. 

• 현실: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

문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결과

대학생들은 ‘보호막’, ‘이인삼각 경기’, ‘포기’ 등의 은유를 통해 

대학생 결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여 이를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결과라고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결혼은 서로를 안전하게 보호

해 주는 보호막이 되고 안정적인 인생의 동반자가 생기는 것이라

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한번 선택하면 책임이 

생겨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는 되돌

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포기하거

나 실패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반

면, 울타리와 같이 사랑이라는 식물을 심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 

노후를 약속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결혼

에 대해 확실한 부정보다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처럼(Kim 



Vol.62, No.3, August 2024: 487-504 | 497www.her.re.kr

대학생의 연애와 결혼 인식에 대한 은유분석

Human Ecology Research

et al., 2021),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긍정, 중립, 부정의 표현을 나누어 보면 남학생 13

개(22.0%), 8개(13.6%), 2개(3.4%), 여학생 20개(33.9%), 9개

(15.3%), 7개(11.9%)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관계중심

적 결혼의 결과로 범주화된 은유 표현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호막: 서로를 보호하고 안심 시켜주는 것처럼, 결혼은 서로

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 이인삼각 경기: 운명공동체로 즐거움도 고난도 함께 하기 때문

이다. 

• 포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5.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은유적 표현 비교분석

대학생들의 연애 핵심 단어는 ‘희생’, ‘나눔’, ‘배려’, ‘믿음’, ‘원

동력’이 자주 표현되었고, 결혼 핵심 단어는 ‘약속’, ‘현실’, ‘선택’, 

‘시작’, ‘행복’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나타났다. 연애와 결혼의 

은유적 표현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면 Figure 2, Figure 

시작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시작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작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시작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시작

N (%) 27 (84.4) 5 (15.6) 52 (63.4) 30 (36.6)

남 여 6 (35.2) 21 (64.8) 5 (100.0) 0 (0.0) 16 (45.8) 36 (54.2) 10 (48.7) 20 (51.3)

긍정 중립 부정 13 (48.5) 14 (34.1) 5 (17.4) 29 (39.9) 34 (40.4) 19 (19.7)

긍정 중립 부정 10 (37.0) 13 (48.2) 4 (14.8) 3 (60.0) 1 (20.0) 1 (20.0) 12 (23.1) 23 (44.2) 17 (32.7) 17 (56.7) 11 (36.7) 2 (6.6)

공통점

연애의 시작은 긍정적(48.5%)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신도 모르게 자

연스럽게 시작되고(번개, 쇼핑, 식물 등), 한번 시작했을 때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마약, 새우깡, 영양제 등). 이는 연애는 자신과 상대

방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혼의 시작은 중립적(40.4%)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선택보다 

사회가 부여하는 틀에 맞춰야 하므로(법적구속, 서약 등), 선택이 어렵고

(상상, 물음표, 미래 타임머신 등), 가능한 늦추고 싶다는 것이라고 표현하

였다(빨래, 아직, 자격증 등). 이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많은 고민과 부

담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점

자기중심적 연애의 시작(84.8%)을 관계중심적 연애의 시작(15.6%)과 비

교했을 때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연애의 시작은 외부 상황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연애의 시작에서 여학생은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시작(64.8%)이, 남학생

은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작(100%)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애를 시작

할 때 여학생이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하고, 남학생은 타인과

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된다. 

자기중심적 결혼의 시작(63.4%)을 관계중심적 결혼의 시작(36.6%)과 비

교했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혼의 시작은 자기중심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관계 중심적으로 소통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

된다.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시작에서는 여학생의 비율(54.2%)이 다소 높게 나

타났으나, 관계중심적 결혼의 시작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

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결혼을 시작할 때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

라 타인의 감정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된다.

과정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과정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과정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과정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과정

N (%) 61(52.6) 55 (47.4) 9 (14.5) 53 (85.5)

남 여 27 (60.1) 34 (39.9) 15 (41.6) 40 (58.4) 1 (19.2) 8 (80.8) 15 (42.9) 38 (57.1)

긍정 중립 부정 102 (88.3) 8 (6.8) 6 (4.9) 14 (17.8) 39 (59.9) 9 (22.3)

긍정 중립 부정 50 (82.0) 5 (8.2) 6 (9.8) 52 (94.5) 3 (5.5) 0 (0.0) 1 (11.1) 5 (55.6) 3 (33.3) 13 (24.5) 34 (64.2) 6 (11.3)

공통점

연애의 과정은 긍정적(88.3%)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애는 자발적인 

배려를 통해(배려, 나눔, 존중 등), 과정을 즐길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시

소, 타협, 그림자 등). 이는 연애의 과정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즐기며 그 

안에서 연애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의 과정은 중립적(59.9%)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고(희생, 모험, 현실 등),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표현했다(퍼즐, 톱니바퀴, 2인 3각 등). 

이는 결혼의 과정에서 타의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부담감과 시행착오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석된다.

차이점

자기중심적 연애의 과정(52.6%)을 관계중심적 연애의 과정(47.4%)과 비

교했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경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함께 조율하고 교감하는 과정도 필

요하다고 해석된다.

연애의 과정에서 남학생은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과정(60.1%)이, 여학생

은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과정(58.4%)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애의 

과정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함께 들여

다보며 연애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중심적 결혼의 과정(85.5%)을 자기중심적 결혼의 과정(14.5%)과 비

교했을 때,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결혼의 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중

심적으로 배려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여학생의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과정(80.8%)과 관계중심적 결혼의 과정

(57.1%)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과정에서 

여학생은 자신에 초점을 맞춰 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것에 에너지를 더 사

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4. Differences Between Categorized Metaphors of Dating and Marriage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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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의 은유적 표현에서 자기중심과 관계

중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남학생

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90명, 여학생 

171명의 연구참여자가 설문하였기 때문에 이를 같은 비율로 환산

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연애와 결혼의 각 영역 안에서 긍정, 중

립, 부정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을 은유분석

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애와 결혼은 시간 흐름에 따라 

‘시작’, ‘과정’, ‘결과’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안에서 자기중심적, 

관계중심적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애의 시작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

 Figure 2. A word cloud of dating. Figure 3. A word cloud of marriage.

결과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결과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결과 자기중심적인 결혼의 결과 관계중심적인 결혼의 결과

N (%) 95 (84.1) 18 (15.9) 58 (49.6) 59 (50.4)

남 여 30 (46.7) 65 (53.3) 7 (54.7) 11 (45.3) 25 (59.0) 33 (41.0) 23 (54.8) 36 (45.2)

긍정 중립 부정 93 (85.0) 6 (5.4) 14 (9.6) 50 (42.6) 33 (28.2) 34 (29.2)

긍정 중립 부정 77 (81.0) 5 (5.3) 13 (13.7) 16 (88.8) 1 (5.6) 1 (5.6)

공통점

연애의 결과는 긍정적(85.0%)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애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일부분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공기, 비타민, 원동력 등), 

행복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다(축복, 웃음, 솜사탕 등). 이는 연애하고 헤어

지는 것은 실패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 다

른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의 결과는 긍정적(42.6%)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29.2%), 

중립적(28.2%)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혼은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

해 노력하지만(동맹, 색칠, 등산 등),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표현했다(자책골, 감옥, 장기기증 등). 이는 결혼의 성공은 결혼을 지속하

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필요

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점

자기중심적 연애의 결과(84.1%)와 관계 중심적 연애의 결과(15.9%)를 비

교했을 때,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연애를 유지하거나 헤어져야 할 때 상

대방의 생각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연애의 결과에서 여학생은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결과(53.3%)가, 남학생

은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결과(54.7%)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연애의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

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중심적 연애의 과정(49.6%)과 관계중심적 연애의 과정(50.4%)을 비

교했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감

정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거나 헤어져야 할 때 관계를 들여다보고 

함께 판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남학생의 자기중심적인 결혼 결과(59.0%)와 남학생의 관계중심적 결혼의 

결과(54.8%)가 여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의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에 집

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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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었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자기 삶의 일부분

이라고 인식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

을 수 있을지, 어떤 상대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있지

만 설렘과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긍정으로 표현했으며, 연애 시작

의 중립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은 82.6%로 높게 나타났다. 대

학생들은 연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며, 연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며,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영양분처럼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부분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애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자기 삶과 직결된다는 선행연구(Han, 

20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 연애의 시작

(84.8%)을 관계중심적 연애의 시작(15.6%)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연애는 다른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며, 자신의 내적 경험과 현상이기 때

문에(Bak & Kim, 2019), 자기중심적으로 연애를 시작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애의 시작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은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시작(64.8%), 남학생은 

관계중심적인 연애의 시작(100%)에 더 많은 은유표현을 하였다. 

또한, 남학생은 연애 시작에 대해 부정적인 은유표현이 없었던 반

면, 여학생은 12.5%의 낮은 비율이지만 연애 시작이 어렵기 때문

에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사랑에 열정적이고 헌신애가 높다는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Hong, 2007). 대학생이 연애를 시작하

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유로우며, 열정적일 수 있도록 사회

적인 정서적, 물리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애의 과정은 ‘탄산음료’, ‘사탕’, ‘킨더조이 초콜릿’, ‘디

저트’ 등의 달콤함으로 표현하면서 두근거림과 설레는 모험을 하

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연애 과정의 긍정적인 표현은 88.3%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표현은 4.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의 과정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

분과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달콤함이라는 더 큰 행복이 있기 때

문에 연애의 과정을 즐기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연애의 

과정에서 설렘과 흥분된 열정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연애 관계

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된 정감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Oh & Park, 2016). Bak과 Kim (2019)의 연구에서 연

애를 이어 나가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기도 하

고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

게 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설렘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을 

겪고, 부딪힘에서 다툼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만

의 연애를 찾아내는 시행착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연애의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과정은 남학생 60.1%, 

여학생 39.9%로 나타났고, 관계중심적 과정은 남학생 41.6%, 여

학생 58.4%로 나타났다. 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연애의 

과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

정 모두에 집중하며 연애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는 

모두 이성으로부터 이해심과 따뜻함, 친밀감 등 개인적인 민감성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민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Pines & Pines, 2013).

셋째, 연애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시작과 과정을 즐기고 연애

가 끝났을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여행과 

같다고 인식했다. 연애 결과의 긍정은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떠한 연애 결과도 실패가 아닌 좋은 경험이며 또 다른 시

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별을 경험한 후에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Kim과 Lee (2015)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별을 통해 후회도 남지만, 자신을 확장하는 경험으로 의미가 부

여되고, 타인의 모습도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경험될 수 있다는 Lee와 Kim (2022)의 선행연구와도 비슷한 맥

락이다. 또한, 자기중심적 연애의 결과(84.1%)가 관계중심적 연

애의 결과(15.9%)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연애에서도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선행연구(Lee, 2020)의 의견과 일치한다. 연애의 결과에

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기중심적인 연애의 결과에서 

남학생 30개(46.7%) 응답 중 25개(32.5%)가 긍정적인 표현을 했

고, 여학생 65개(53.3%) 응답 중 52개(67.5%)가 연애 결과에 대

해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이는 이별이 이루어졌을 때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회복하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지난 상처를 딛고 일어

선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hon & Jeong, 2017). 자기중심적

인 연애를 하면서 대학생들은 연애를 유지하고 끝내는 결과가 대

학생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연애를 통해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 맺음을 할 기회

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의 시작은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택하

기가 어렵고, 그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결혼 시작에 대한 인식은 긍정 39.9%, 중립 40.4%, 부정 19.7%

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의 주체는 자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인식

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내와 

책임이 따르며, 결혼 시작과 동시에 현실적인 책임감, 역할 분담,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시대적 문화와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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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Lee & Lim, 2024)와 일치한다. 결혼이 인생에서 필수적

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물질만

능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결혼에 드는 비용 마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결혼을 회피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Han, 2015). 결혼 시작의 결과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 남녀 모두 긍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남학생은 책임에 대한 부

담감이, 여학생은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결혼의 시작이 남학생에게는 경제적

인 책임감을 여학생에게는 가족 내 가사 부담 등으로 선택을 주

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im & Hong, 2019). 대학생들이 

연애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처럼 결혼 시작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연애와 결혼을 경제적으로 환

산하여 이익을 따지기보다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문화

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결혼 시점에 경제적으로 

지원되는 여러 결혼정책을 넘어서 연애와 결혼 가치관 정책이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형화된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 세대에 맞게 변화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결혼의 과정은 약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약

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결혼 과정에 대한 인식은 긍정 17.8%, 중립 

59.9%, 부정 22.3%로 긍정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

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의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배려하

는 과정에서 희생이 요구되지만, 그 과정을 유지해야 하고 어려움

을 이겨내야 한다고 인식했다. 결혼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 안에서 

정해진 규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Kim (2018)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혼 과정의 결과에서 여학생이 자기중심과 관계중심 

모두에서 남학생과 비교하면 더 많은 은유표현을 했으며, 남녀 모

두 결혼 과정에 대해 중립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는 불확실한 사

회경제적 상황에서 결혼 과정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Im & Park, 2014). 연애의 과정을 

경험할 때는 자발적인 배려를 통해 그 과정을 즐긴다는 인식과 달

리 결혼의 과정은 타의적인 배려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와 결혼을 선택할 때 절대적인 규범

이 아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Lim et al., 2023), 문화권 안에서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결혼의 결과는 ‘동행’, ‘사진첩’, ‘시너지’, ‘안정’, ‘희망’ 

등 함께 했을 때 얻어지는 긍정적인 가치가 높다는 인식과 ‘구속’, 

‘옥쇄’, ‘입대’, ‘자유박탈’, ‘자책골’, ‘장기기증’, ‘족쇄’ 등 자유의 박

탈이라는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결혼 결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 

42.6%, 중립 28.2%, 부정 29.2%로 다소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

는 결혼에 있어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없고 다양한 개념에서 바

라봐야 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21)와 일치한다. 결혼의 

결과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이 자기중심보다 

관계중심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결혼이라는 관계형성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욱 몰두한다는 선행연구(Bartholomew & Horowitz, 1991)와 

비슷한 맥락이다. 연애를 유지하는 것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

이며, 삶의 비타민과 원동력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결혼을 유지하

는 것은 비워진 공간을 채워나가는 색칠과 같고 자신의 것을 포기

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문화 속에서 결혼

은 희생이나 헌신이 요구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

났다. 결혼은 관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독립적인 인정

의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선행연구(Seong, 2024)의 결과와 비슷

한 맥락이다. 가문의 만남보다 개인의 선택으로 전환되어야 결혼

을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Chin et al., 2019)처

럼 문화 속에서 정해진 역할과 요구가 변화되어야 결혼에 대한 부

담이 덜어지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높아질 것이라고 예

상된다.

대학생들의 연애 결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표현이 85.0%

로 매우 높지만, 결혼 결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표현이 

42.6%로 연애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

라는 문화적 틀 안에 들어가는 것에 긍정적인 표현이 연애보다 적

었던 것은 이전에 주변에서 보고 경험했던 한국 사회의 결혼문화

에 대한 부담이라고 유추된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는 의미로 주변의 현상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한국문화의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대학생들은 결혼과 비혼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자

신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연애와 같이 결혼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결혼이 자기 삶에 충분히 가

치가 있다고 여길 필요성이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졌고 내년에 0.65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

하면서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할 열쇠를 만들겠다고 하였다(Kim, 2024). 이는 기혼여성의 출

산율은 가임여성의 출산율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결혼율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일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긍정적인 연애의 인식이 긍정적인 결혼의 인식까지 전이된

다면 출산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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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의 결혼문화는 법률혼주의에 근

거해서 성인 남녀가 부부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가 일반적

이고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판단하고, 혈연이나 혼인, 입양

으로 구성되는 가족만이 인정된다. 연구 결과에서 연애와 달리 결

혼에서 ‘구속’, ‘옥쇄’, ‘입대’, ‘족쇄’, ‘감옥’, ‘현실’, ‘계약’, ‘울타리’, 

‘제도적 사랑’ 등 부정적인 은유표현이 나타났다. 이 은유표현을 

통한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혼은 사회적인 계약 

형태로 책임이 따르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때문에 ‘무덤’, ‘미친 짓’, ‘굳이’라는 표현을 통

해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연애에서는 어

떠한 결과도 실패가 아닌 좋은 경험이고 또 다른 시작의 기회라는 

연구 결과처럼 결혼에서도 ‘구속’이나 ‘옥쇄’가 아닌 심리적, 경제

적인 독립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이혼, 비혼, 미혼부·모 가

족, 동거 가족, 대리모 양육 가족, 동성 커플 가족 등 혈연이나 법

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은 가족의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정상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에 대한 억압

과 차별되고 이어진다(Kim, 202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가족의 구조가 ‘위기’라는 인식으로 바라보았으나, 사

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용인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남녀 인

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연애에서는 긍정, 중립, 부정 표현

이 남학생은 각각 29.1%, 3.1%, 3.3%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각

각 50.6%, 7.7%, 7.3%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러나 결혼에서는 긍정, 중립, 부정 표현이 남학생은 각각 16.1%, 

11.9%, 6.5%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각각 19.2%, 29.1%, 17.2%

로 긍정, 중립, 부정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시작

의 결과에서처럼 남학생은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여학생은 가족 

내 가사 부담으로 인해 선택을 주저하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사

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대학생들의 인식에서 전통적으로 결

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혼문화에 대한 인정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이를 지원할 사회적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며 인

식과 함께 제도가 발을 맞춰나가야 넘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

형을 고려한 사회보장 비용 지원 정책이 지속해서 높아져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의 연애와 결혼은 개인 측

면에서 손해가 아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될 수 있

도록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인식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

만, 그 수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욱 넓은 관점으

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대학생들

의 연애와 결혼 인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회적인 제도와 지원을 

통해 연애의 긍정적인 인식이 결혼으로 전이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Bak, H. W., & Kim, M.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lf-

discovery and self-extension of college students through romantic 

experiences: Focusing on self-object and relational self. Studies on 

Korean Youth, 30(3), 33-65. https://doi.org/10.14816/sky.2019.30.3.33

Ban, J. W. (2024, April 26). I don’t have a relationship…I only want to see 

someone else’s relationship. Daily economy. Retrieved June 4, 2024, 

from https://www.mk.co.kr/economy/view/2024/310153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Bowman, M. A. (1997). Metaphors we teach by: understanding 

ourselves as teachers and learners.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Network in Higher Education: Archives. 180. 

Briefing on Korean policy. (2024, June 28). 2024 Announcement of 

the survey results on the perception of marriage, childbirth, and 

parenting.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Retrieved 

July 28, 2024,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

publicReleaseDetail.do?articleId=128&listLen=10&searchKeyword=&

position=S

Chang, K. S., Chin, M. J., Sung, M. A., & Lee, J. R. (2015).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south Korean society: focusing on income security, 

education, and care. Family and culture, 27 (3), 1-38. https://doi.

org/10.21478/family.27.3.201509.001

Chin, H. Y. (2021). Social awareness of popul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Forum, 2021(3), 70-86.



502 | Vol.62, No.3, August 2024: 487-504 www.her.re.kr

박은주·박윤현·장여혜·정가윤·김진욱

Human Ecology Research

Chin, M. J., Han, J., & Noh, S. N. (2019). An association between 

latent profile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ttitudes and individual 

perceptions on Korean society and own future prospect among young 

adults. Family and culture, 31(1), 166-188. https://doi.org/10.21478/

family.31.1.201903.007

Cho, S. H., & Byoun, S. J. (2020).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 (4), 82-114. https://doi.org/10.15709/

hswr.2020.40.4.82

Choi, J. W., Lee, E. S., & Choi, B. S. (2023). Exploring dating experiences 

during adolescence: The application of modifi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on Korean Youth, 34(1), 31-57. https://

doi.org/10.14816/sky.2023.34.1.31

Choi, K., & Jun, J. R. (2020).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love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42(12), 245-

264.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Go, M. S., & Jeon, Y. J. (2015). The effect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6(3), 111-128.

Han, K. Y. (2015). A research about the consciousness of courtship, 

marriage of Korea’ univ. student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press reports and journal writing of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Human Studies,  (28), 7-30.

Hong, J. S.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loration of the 

construct of authenticity. Journal of Human Studies, (30), 109-141.

Hong, S. R. (2007). Romantic attachment, self-esteem and love attitud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5(1), 169-182.

Hyun, K. J. (2004). The role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239-268.

Im, S. Y., & Park, J. H. (2014).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77-193.

Jang, H. J., & Lee, Y. J. (2023).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values and fertility promotion policy perception on childbearing 

willng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9(2), 83-90. https://doi.org/10.17703/JCCT.2023.9.2.83

Jeong, D. H. (2024, February 23). “Dating-Caring? Surrogately satisfied 

with reality show” The landscape of a society with a very low birth 

rate. The Dong-A Ilbo . Retrieved June 4, 2024, from https://www.

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2/123651712/1/

Jo, E. J., & An, E. S. (2017). Influenc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 (11), 208-2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208

Kang, H. M. (2015).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etaphorical 

images of infant car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4), 293-311.

Kang, J. W. (2023). The changes in discourse of romantic love in 

Korea. Culture and Politics, 10 (3), 33-68. https://doi.org/10.22539/

culpol.2023.10.3.33

Kang, Y. W. (2021).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 of 

marriage - focusing on students attending parent education and 

childcare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hildren and Parents Studies, 

7(2), 75-91. https://doi.org/10.23079/2021.07.02-04

Kim, D. Y. (2024, May 17). Make statistic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of married women····Measurement of effectiveness of low fertility 

measures. The Dong-A Ilbo.  Retrieved June 10, 2024, from https://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

Kim, E. J. (2014). ‘Emerging adulthood’ as the new developmental stage: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Korea. Discourse 

201, 17(3), 83-129. https://doi.org/10.17789/discou.2014.17.3.004

Kim, E. J., Song, H. J., Bae, H. J., Choi, J. H., Sung, K,. & Hwang, J. M. 

(2021). A study on the policy paradigm transition response policy 

(Ⅱ): reconstruction of low birth rates. Research Report of the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21(53), 1-338.

Kim, E. M., & Lee, J. Y.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growth following romantic breakups 

of college students: deliberate rumination and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as media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 (1), 

147-174.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147

Kim, H. G., & Seo, J. Y. (2012).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National Culture 

Discussion Group, 52, 175-206. 

Kim, H. J., Kim, H. J., & Seo, M. S. (2020).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153-162. https://doi.

org/10.15207/JKCS.2020.11.3.153

Kim, H. K. (2022). A strange family (a revision of the amendment). Seoul: 

dongasiabook.

Kim, H. S., & Park, H. J. (2020). The meaning of intimate relationships 

in undergraduates’ dat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4 (1), 133-153. https://doi.org/10.22867/

kaqsw.2020.14.1.133

Kim, H. Y,. & Oh, S, I. (2017). Satisfaction and self growth in university 

students’ love: focusing on love types, authenticity and reflexivit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4,  59-107.

Kim, J. S. (2007). The meaning of love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im, J. W,. & Lee, J. H. (2019). The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 adul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marriage value behavior of college 



Vol.62, No.3, August 2024: 487-504 | 503www.her.re.kr

대학생의 연애와 결혼 인식에 대한 은유분석

Human Ecology Research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677-700.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3.677

Kim, K. H., & Chung, H. J. (2011). Narrative inquiry on sexuality, love, and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journaling in cla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51-71. 

Kim, K. S. (2018). The effect of cender role attitude, self-esteem, career 

e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marital percep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2), 289-299. https://

doi.org/10.21097/ksw.2018.05.13.2.289

Kim, S. J. (2021). Effect of economic factors on marriage attitude of 

unmarried wage working women.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25(2), 1-16. https://doi.org/10.55021/jwa.2021.25.2.1

Kim, Y. C. (2024). The rise of non-marriage rat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habitation.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18 (2), 17-52. 

https://doi.org/10.30885/RIE.2024.18.2.017

Ko, M. S., & Jeon, Y. I. (2015). The effect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6(3), 111-128.

Lakoff, G., & Johnson, M. (2003).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e, B. R., & Kim, J. G. (2012).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 Focusing on the liberal 

arts course ‘marriage and famil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2), 155-175.

Lee, E. S. (2020).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romantic exper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1), 679-692. https://doi.org/10.22143/HSS21.11.1.50

Lee, R. A., & Lim, W. S. (202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marriage outlook. Industry 

Promotion Research, 9 (1), 179-187. https://doi.org/10.21186/

IPR.2024.9.1.179

Lee, T. Y., & Lok, D. P. (2012). Bonding as a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nstruct: A conceptual review.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2(1), 

481471. 

Lee, Y. H., & Kim S. I. (202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reakup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their love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43 (1), 109-127. https://doi.

org/10.30593/JHUC.43.1.6

Lee, Y. S. (2015).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study on metaphor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1), 253-275.

Lim, E. J., & Hong, B. E. (2019). Factors affecting housework in Korean 

married couples - foucusing on sex role attitudes of couples 

-. Social Welfare Policy, 46 (4), 41-64. https://doi.org/10.15855/

swp.2019.46.4.41

Lim, J. B., Ji, Y. S., Moon, S. J., Lee, K. Y., & Lee, Y. S. (2002). Home 

management.  Hakjisa.

Lim, J. H,. Kim, K. M,. & Chung, M. Y. (2023). Effects of a marriage and 

family life course on th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 (4), 427-437. https://doi.

org/10.5392/JKCA.2023.23.04.427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

concept. In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Springer 

New York.

Miles, M. B., & Huberman, M. A.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Sage.

Na, E. K., & Chen, K. (2022). Love and romance in the era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omparing the effects of text, voice, 

video in CMC and F to F communication on the quality of romantic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30(2), 5-39. 

https://doi.org/10.23875/kca.30.2.1

Na, Y. M., & Kim, M. K. (2012).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2), 215-23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 August 30). Population trend surve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trieved June 21, 2024, from https://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vw_

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

Oh, S. H. (2022). A study on the marriage and fertility values of never-

married men and women: focusing on family values types and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5(3), 51-86. https://doi.org/10.31693/KJPS.2022.09.45.3.3

Oh, S. I., & Park, T. J. (2016). Cultur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Love 

Repertoire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0), 

207-246.

Park, M. R., & Je, N. J. (2019). The effect of view on marriage,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on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 (1), 316-328. https://doi.org/10.5392/

JKCA.2019.19.01.316

Park, S. H. (2016).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 2(6), 207-232. https://doi.

org/10.24159/joec.2016.22.6.207

Park, S.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cept and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37-55.

Pines, A., & Pines, A. M. (2013). Falling in love: Why we choose the lovers 

we choose.  Routledge.

Saban, A. (2010). Prospective teachers’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s 

of learne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2), 290-305. https://



504 | Vol.62, No.3, August 2024: 487-504 www.her.re.kr

박은주·박윤현·장여혜·정가윤·김진욱

Human Ecology Research

doi.org/10.1016/j.tate.2009.03.017

Saban, A., Kocbeker, B. N., & Saban, A. (2007). Prospective teachers’ 

concep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revealed through metaphor 

analysis. Learning and Instruction, 17 (2), 123-139. https://doi.

org/10.1016/j.learninstruc.2007.01.003

Seong, S. J. (2024). The meaning of dating and marriage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d women in their 30s: a case study on the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40(1), 

67-103. https://doi.org/10.30719/JKWS.2024.03.40.1.67

Shon, K. S., & Jeong, S. M. (2017). Relationship between female college 

students’ regret coping styles after parting and their post-traumatic 

self-growth: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xpression through using 

SN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9 (4), 111-131. https://doi.

org/10.19034/KAYW.2017.19.4.05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014029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021). 2021 Annual Report.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4).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y 3, 2024, from http://www.korean.go.kr/

Yang, D. O., & Kim, G. R. (2017). Strategic choice and ambivalent agency 

in the ‘some culture’ among college students. Gender and Culture, 

10(1), 83-120. https://doi.org/10.20992/gc.2017.06.10.1.83

Yang, N. M., Lee, S. M., & Mun. H. U. (2020). Qualitative study on non-

selection of roma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4), 616-628. https://doi.org/10.5392/

JKCA.2020.20.04.616

Yob, I. M. (2003). Thinking constructively with metaphors.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2, 127-138.


